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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2·1 개  사태’ 후 우리  책 향 

강 동 

실 책 연 원

   후 남  경색  지 는 가운  한  12월 1  개  단, 남 간 

철도운행 단, 개 공단  등  를 취하 다. 한  그동안 우리  책과 통

 개 에 해 강도  남비  하 , 11월 12  한 , , 십 사가 동시다

 남 계를 단 하는  남 강경책  고하 고, 11월 24 에는 그것들  체 해

 우리에게 통보하 다.

한  우리  책  민간단체  라 동 등에 강한 만  고 같  

를 취하고 는 것  보 다. 하지만 주목할 것  재 사태  책  우리에게 는 것  아

니라, 한 내  에  한 가 크다는 다.

개 공단  하여 한고 간  언(‘ 리 NK’, 11월 14 )에 하 , 한  개 공

단 근 들  ‘남한 본주  색 람’에 염 어  개 공단  폐쇄하  했다고 한다.  

언  사실 라  한  개  단  공단 동 한 를 우리 에게 떠  것  핑

계에 과할 뿐 라 할  다. 한 민간단체  라 살포는    시  지

 동 , 한  지  상 에  를 하는 것  다른 도가  짐 케 하는 것

다.

어떻든 ‘12·1 ’가 실  남 간 경색  장   에 없는 가운  하  

사   상 지 장   다는 우 가 고 다. 그 지 않아도 계  차원  

경 체 향  내 경 가 악 에 라 장 에 한 식  산 고 는 , 남

계마  격  얼어 고 어 민들  욱 안한 상태 다. 남 한 경색  원  어떻

게 진단하느냐에 라 책  ‘   (Vs.) 원  고 ’라는 장  첨 하게 립하고 

다. 남 한 모 가 - (Win-Win)하고, 얼어  남 계  민들  차가운 마  뜻하게 

여  책  해  없는 것 ?

첫째, 는 재  상 에 차 하게 하고  원  탕  한  압 에 해 나갈 

필 가 다.  가 시한  ‘실용주 ’ 책  지난 가 진한 책  한계  

 보 하고 를  개 하겠다는 지에  한 것 다.

지난 10 간   포용 책  통해 남 간 류   개 공단, 강산   개  

 등  시행   었다. 하지만 러한 과가 한  해 계에 른   언 든 

단 거나 폐쇄   다  는 ‘공든탑’  아니라 ‘모래 에  탑’에 과할 것 다. 라  

처럼 취약한 과들  지키  해 아슬아슬한 타 를 지 하 보다  에 는 상

 남 계   한 든든한  새 게 아 나갈 필 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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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해 겉  보 는 남 계  진  상    그 체에 목  어 는 안 다. 재 

남 계가 경색 어 다고 해  리한 책  진할 경우, 한에 한 실효 도 거   없  

뿐만 아니라, 우리 사  갈등  골만 어지는 결과를 낳   다.  가 지난  

책 한계  식하고 를 개 하  한 차원에  책  새 운 비  상하 다  

책  과 원  지켜나가야 한다. 실용  개  원 도 없  그 그  상 에 라 변

하는 가역  것  어 는 안 다.

째,  에 는 한 역시 변 하지 않  안 다는  식시켜  필 가 다.

 는 “ 한  변 에 나 다  우리가 앞장  도울 것” 라는   고 다.

변하는 계  에  ‘변 ’가  시  핵심 키워드가 었다  러한 변  움직 에 

한 역시 해야 하는 것 다. 한  건  용하고 나아가  책   

해야 한다는  주장  실  가 게 용할  는 건  아니라는 에  

 안    없다고 본다.

엇보다 한  같  과 에 복하는 태도는 지난 책  과 를 답습하는 것  뿐

만 아니라, 람직한 남 계  개  열망하는 민들  에도 맞지 않다. 그동안 민 공 를 

강 해  한  개 공단 나 민간사업  볼모  하여 민 결  고취하는 것  어떠한 경우

에도 당   없다. 라  개 공단 나 민간 류를 질  한 상  가  아들  

 없다는  단 하게 식시킬 필 가 는 것 다.

째,  같  본 식하에  단  는 우리  를  용할  는 상  

마 해 나가는 것  필 하다.  책 나 지원  한에 안했다가  를 용하지 않

는 상  생하 , 는 책 진  지지  욱 하게 만드는 우를 하는 것   

다. 는 한  주장하는 ‘6·15공동 언’과 ‘10·4 언’  본 신  하고 를 체

 진하  해 할 용 가 다는  장  지  천 해야 한다. 동시에 한  

 장  나   는 통 를 열어주는 것  필 하다. 언  어  어떻게 만날 것 가에 

한 체  안  안함 ,  용할  는 략  경  마 해 주는 것  필

하다.

한  심  지켜주고  살   는 략  경  하는 차원에  우리 사  내

에  필 하게 한  극하지 않도  해야 한다. 가  한 ‘ 들 ’나 ‘ 릇 고 ’ 등  

   책  진  심하게 하는 들  남 계 개 에 도움  지 않는 

용어들 다.  책  단  한  릇  고 는 것  아니라 그동안  못  행  

잡아 람직한 남 계를 통해 남 한 모 가 상생할  는  나아가는 것  주지할 

필 가 다. 탈  항 를 가다가 언 가 사고가 날지 모르  에 그 항 를  잡아 나가

는 것   가 강 하는 책  본 식  민들에게 극  보해야 한

다.

째, 는 책에 한 갈등  하  해 책 거 스(governance; 協治)를 

용할 필 가 다. 특  통  여당과 야당, 시민사 단체, 언 , 업 등 다양한 행 들  

해 계를  하고 타 해 갈  는 리 십  극 해 나가야 할 것 다. 민  공

감   책  실 효과를 민들  체감할    극    다는  는 다

시한  식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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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 한 가지 , 과 결   복하고 는  남 계 상  마

 체  도  차량들  가다 다를 복하는 모습에 비 할  다. 체  차 안에  운

가 심  낸다고 해  도 상 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, 도 가 체 었다고 해  차량  

그냥 리고 가는 경우도 없  것 다. 체  간에  가다 다를 복할지라도 어느 도  지

 지나  간 차량 름  원만하게 진행 는 것처럼, 남 계 역시 심  내지 않고 

체  간  견 다 보  가 도를 낼  는 지 에 닿    것 다.

그런   하게 고 해야 할 것  만약 그 도 가 능  상실하여 상습 체지역  필

한 경  실  한다 , 도 를 충하거나  변경하는 등 근본  책  마 할 필

가 다. 는 남 계  안 만  하는 시 편  단  책에  어나, 한 도  평

를 주도  만들어 가는 포 고 장  책  비할 가 었다.  아닌 실용  

에  우리 모  지 를 함께 모아야 할 다.


